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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덴마크 , 납 규제 강행

○ 덴마크는 지난 주 14일 , 세계에서 첫 번째로 제품에 함유된 납을

광범위하게 규제하겠다고 발표하였음

- 납 자체뿐만이 아니고 납을 함유한 제품으로까지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함

내년 3월부터 규제가 적용되지만 대체물질을 테스트하고 있거나 개발 중

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됨(표 1)

< 표 1 > 납 함유 제품 규제 내용( 일부)

제 품 규 제 내 용
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20 0 4년까지는 허용
P VC 안정제 20 0 1년 3월부터 점진적 금지
P VC 창문틀과 문짝 20 0 1년 말부터 금지
P VC 지붕 타일 20 0 3년까지 허용

- 덴마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중금속에 대한 규제도 향후 시행할 것

이라고 환경부 장관인 Svend Auken 이 밝힘

여기에는 카드뮴, 수은, 니켈 등이 포함되며 덴마크가 추진하고 있는

사용량 제한 목표에 이를 때까지 시행하겠다고 함

○ 규제가 성공할 경우 덴마크는 연간 1만8 ,000 톤씩 사용하고 있는

납 소모량을 5 ,000 톤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

- 대부분이 P VC 건축 폐기물인 납 함유 폐용품 중 연간 약 6 ,00 0 톤이

회수되지 않고 있는 데 200 4년 말까지 회수하지 못하는 양을 2 ,500 톤

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

현재 회수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양은 연간 9 ,0 00 톤에 이름

○ 덴마크의 이번 발표는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포괄규제 반대 입장

을 견지하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논란이 예상됨

-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최고과학위원회(Chief Scientific Committee )도 납 규제

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하였음에도 덴마크는 강경 입장을 고수함

하지만 EU의 환경단체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고 있어 여타 EU

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계속 주시할 필

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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